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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관련 언론 보도가 공중

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메시지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건강 행동 이론과 건강 심리학 이론에서 개인의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시지 요인들을 추출하여 이를 토대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PV 관련 언론 보도에서 취약성 정보, 즉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한 기사의 비율은 58.7%였고, 감염의 신체적･정신적 결과, 즉 심각성 정보를 내포한 기사의 

비율은 이보다 높은 86.2%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성 정보가 제시될 때 심각성 정보가 함께 제시

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둘째, HPV 예방 백신 접종

의 긍정적인 기대효과에 관한 정보, 즉 반응 효능감 정보가 내포된 기사의 비율은 67.1%였지만, 

백신 접종의 용이성, 즉 자아 효능감 정보가 내포된 기사의 비율은 이에 비해 매우 낮았다

(5.4%). HPV의 신체적 심각성을 언급하는 기사의 경우 반응 효능감 정보 역시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셋째, HPV 관련 인식과 행동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격차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기사는 전체의 20.4%로 확인됐으며, 성차 

해소 정보는 자아 효능감 정보를 제외한 모든 메시지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HPV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방식이 공중의 예방 의도 및 행동에 미칠 영

향력을 논의할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무적 함의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향후 공중의 HPV 관련 인식 및 행동 제고를 위한 메시지 개발에 있어 실증적 토대를 제공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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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이하 HPV)는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을, 남성에

게는 음경암 등의 질병을 발생시키는 바이러스다. 

HPV는 성관계나 피부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CDC, 2011), 성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Lee 

등(2012)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8세

에서 79세 사이의 국내 여성 6만 7백여 명을 대상

으로 연구한 결과 34.2%가 HPV에 감염되어 있었

으며, 18세에서 29세 사이의 감염률은 44.9%로 

가장 높게 관찰됐다. 이밖에 한국 성인 여성의 

10~20%와 성인 남성의 10%에서(국가암정보센

터, 2017), 성교가 잦은 남대생의 10.6%와 여대생

의 38.8%에서 HPV가 검출됐다는 결과도 있다(대

한부인종양, 콜포스코피학회, 2016). 이처럼 

HPV 감염률은 연구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집단에서 감염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국가암정보센터(2017)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

혀진 HPV의 종류는 대략 100여 종이며, 고위험군

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위험군은 시

간 경과에 따라 자연 소실되는 반면, 고위험군은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 등을, 남성에게는 음경암 

등을 발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CDC, 

2011). 특히, 자궁경부암을 발병시키는 주된 원인

으로 HPV 고위험군 16형, 18형이 지목되고

(WHO, 2010), 전 세계 여성 암 사망률 2위 질병으

로 자궁경부암이 꼽히는 만큼(Agosti & Goldie, 

2007; Parkin, Bary, Ferlay & Pisani, 2002)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HPV 예방 

백신 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성관

계를 갖기 전 HPV 예방 백신을 접종하면 HPV에 

대한 중화 항체가 체내에 생성돼 감염이 되더라도 

HPV가 세포 속으로 침투하기 전에 무력화된다(이

영은, 박정숙, 최은정, 2013).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HPV 예방 백신 접종 시 자궁경부암 

발병을 80% 수준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2013). 남성의 경우 

HPV 예방 백신을 접종하면 구강 관련 암이나 

음경암, 항문암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추가 감염

을 차단하기 때문에 여성의 HPV 감염률까지 낮출 

수 있다(CDC, 2016). 따라서 감염 경로 및 예방 

백신 정보 등 HPV 관련 예방법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중요한 건강 의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 백

신’이란 명칭으로 HPV 예방 백신 접종을 권고하

고 있다. HPV 예방 백신이 국내에 도입된 시기

는 2007년으로, 9세~26세 사이의 여성과 9

세~15세 사이의 남성에게 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김병기 외, 2007). 특히, 2016년 HPV 예방 백

신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당국

은 2003~2005년생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임상호, 2017). 하지만 정

보 및 홍보 부족,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백신 및 

의료계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2016년 한 해 

HPV 무료 예방 백신 접종률은 33.1%에 그쳤다

(이준엽, 2017). 국내 여대생의 경우 HPV 예방 

백신 접종률은 5.5%에서 34.2% 사이로 관찰되

며(이은주, 박정숙, 2011; 이승연, 한미아, 박종, 

류소연, 2015; 신미아, 2016), 이는 미국 여대생 

40.5%(Daley et al., 2010), 호주 여학생 7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접종률이다(Brothert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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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3). 국내 여고생의 HPV 예방 백신 접종

률 또한 2.2%에 불과했으며(이영은 외, 2013), 

남대생의 백신접종률은 0%로 관찰됐다(이승연 

외, 2015). 이처럼 한국인의 HPV 예방 백신 접

종률은 동일 백신의 접종을 권고하는 다른 국가

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남성의 

접종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국내 여성의 경우 

HPV 예방 백신 접종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번거

로운 절차, HPV에 대한 정보 부족, 부작용 우려 

등으로 인해 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됐다

(이은주 외, 2011; 김혜원, 2012; 이영은 외, 

2013; 이승연 외, 2015; 신미아, 2016).

남성의 HPV 예방 백신 접종률이 전무한 이유

로는 감염이 되도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점(CDC, 2011),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는 

백신 접종에 대한 별다른 권고가 이뤄지지 않는

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여성만의 건강 

문제임을 암시할 가능성이 있는 ‘자궁경부암 백

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여성에게만 초점

을 맞춰 HPV 감염 예방 백신을 홍보, 판매한다

는 점도 남성의 접종률을 떨어트리는 요인 중 하

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HPV 감염이 남성 

집단에서도 음경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는 점, 남성이 HPV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여성에게 HPV를 전파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

다는 점(Pitts et al., 2009) 등을 고려할 때, 

HPV 감염은 남성 집단에서도 중요한 건강 의제

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질병관리본

부(2014)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HPV 

예방 백신 접종을 권고해오고 있는데, 이는 여성

만 HPV 예방 백신을 접종했을 때보다 남성이 

함께 접종했을 경우 HPV 감염률과 관련 질환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의료계의 공통된 인식

을 반영한 것이다(박수정, 박효정, 2012). 호주

나 영국, 벨기에 등도 HPV 예방 백신을 학교 백

신 프로그램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체 접종률이 

70%를 웃도는 실정이다(김병기, 2015). 따라서 

국내에서도 성별과 무관하게 HPV 예방 백신 접

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다고 할 수 있

겠다. 

HPV 예방 백신 접종 등 예방 행동을 증진시

키는 방법은 정책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개

인적 차원 등 다양한 수준에서 검토해볼 수 있

을 것이다. 이 중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전통에

서 볼 때 특히 주목할 것은 대중 매체를 통해 얻

는 건강 정보가 건강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인식

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다(Morton & Duck, 

2001; Anderson et al., 2009). HPV라는 건강 

문제의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HPV에 대한 정보

가 많아질수록 접종 의도가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조수영, 2011; 김혜원, 2012). 

즉, 건강 행동 수행의 주요 장애물이 문제에 대

한 낮은 지식수준임을 감안할 때(Institute of 

Health, 2004), 한국인의 HPV에 대한 낮은 지

식수준(신현경, 박효정, 2015; 이은주 외, 2011; 

박수정 외, 2012)을 향상시킴으로써 접종률 제

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

의철과 진창현(2011)은 전통 미디어 채널(텔레

비전, 라디오 등) 보다 인터넷 뉴미디어(인터넷 

등)를 통한 정보획득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유방

암, 자궁경부암 검진 의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관찰해냈다. 즉, 인터넷은 일반적

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가장 좋은 채널

로 인식되며(정의철, 진창현, 2011; John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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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vinge & Gammon, 2002; Williams, 

2003; Maria, 2006, 재인용), 따라서 HPV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도 인터넷을 통한 정

보 습득이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상의 언론 보도가 

HPV 관련 인식 제고 및 예방 행동을 유도할 가능성

이 있는 내용을 어떤 빈도로, 얼마나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기존 건강 행동 연구

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HPV 관련 언론 보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존 연

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인터넷상의 언

론 보도가 수용자들의 HPV 예방 백신 접종 의도 

및 행동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

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건강 신념 모델(HBM)과 

확장된 평행 과정 모델 (EPPM)등의 이론적 틀로

부터 HPV 예방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

로 ‘취약성(susceptibility)’, ‘심각성(severity)’, 

‘자아 효능감(self-efficacy)’, ‘반응 효능감

(response efficacy)’ 등 4개의 변인을 추출했다. 

또한 HPV 관련 인식 및 예방 행동이 성별에 따라 

극심한 격차를 보여 왔으며, 미디어가 문제를 묘

사하는 방식이 특정 건강 문제에 대한 개인 인식 

및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목됨을 (Menon, 

Block & Ramanathan, 2003; Park & Grow, 

2010)을 고려하여 ‘성차 해소 정보 제공 여부’를 

추가적인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건강 행동에 관한 기존 이론으로부터 특

정 연구 맥락에 적절한 소비자 행동 결정 요인들을 

추출한 후 이에 기반 하여 내용 분석의 변인과 

유목들을 도출하는 방식은 건강 이슈 관련 내용 

분석에서 주요 연구 접근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

다. 예를 들어 Byrne, Niederdeppe, Avery, 

Cantor(2013)는 건강 신념 모델(Health Belief 

Model), 합리적 행위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등으로부터 추출한 ‘자아 효능감’, ‘반응 

효능감’, ‘취약성’ 등의 개념들에 초점을 맞추어 

제약 광고가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의 대안적 방법

들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묘사하는 방식을 분석했

다. Lapinski(2006) 역시 확장된 평행 과정 모델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등의 이론

적 틀로부터 추출한 ‘자아 효능감’, ‘반응 효능감’ 

등의 개념들에 초점을 맞추어, 섭식 장애를 장려

하기 위한 웹 사이트들이 어떠한 메시지 요소들을 

통해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구성하고 전파

하는지 분석했다. HPV에 대한 소비자 행동에 영

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 요인들을 찾아내

어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을 고려하여, 

본 논문 역시 이러한 연구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개개인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흔히 

접하는 HPV 정보를 건강 행동에 관한 이론에 

입각해 ‘건강 인식과 행동 제고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평가, 공중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보 전달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통찰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Maria, 

2006). 이는 향후 건강 이슈를 담당하는 언론 

산업 종사자 및 건강 문제에 대한 공중의 인식 

및 행동 제고에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민영 

및 공공 의료 종사자, 질병 관련 공익 캠페인 메

시지 개발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광고 홍보 

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헬스 커뮤니케이

터들에게 실무적 시사점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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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다. 또한 건강 행동 및 심리학 이론과 내용 

분석의 결합을 통해 건강 문제 관련 미디어 정

보를 분석하는 시도는 향후 공중의 반응을 실증

적으로 연구하는 효과 분석의 토대를 제공해준

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가 예상된다. 

2. 이론적 논의

1) 위험 인식과 HPV 관련 언론 보도

인지된 취약성(Perceived Susceptibility, 이

하 취약성)이란 특정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감염

될 확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위험 인지 정도

를 의미한다(Hochbaum, 1958). 취약성은 엑스

선 검사 의향 및 여부를 묻는 Hochbaum(1958)

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도출된 개념으로, 스스로 

결핵에 쉽게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엑스선 

검사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반대의 생각을 가진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관찰됐다(Hochbaum, 1958; Karen, 

Barbara & Frances, 1991, p.49). 즉 이 맥락에

서는 ‘결핵에 걸릴 확률’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곧 취약성이라 할 수 있으며, 취약성이 예방 행

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는 라임 질병(Brewer et 

al., 2004), 에이즈(Irwin et al., 1996)등 다양

한 질병 관련 행동 영역에서 관찰된다. 

한편, 같은 질병일지라도 개인 마다 취약성(개

연성)의 정도는 상이한데 이는 환경적, 인구통계

학적, 심리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조수영, 

2011).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취약성이 건강 

행동의 유의미한 예측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령 Janz와 Becker(1984)가 취합한 37편의 연구 

논문 중 30편(약 87%)의 논문에서는 취약성과 

행동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타 분석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취약성과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의 평균적인 크기

를 r=.15에서 r=.37 사이로 보고하고 있다

(Carpenter, 2010; Harrison, Mullen, & Green, 

1992; Zimmerman & Vernberg, 1994). 

HPV를 주제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취약성이 높을수록 HPV 

예방 백신 접종 의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됐

다(조수영, 2011). 하지만 정작 HPV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인지하는 정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

으며(Kahn, Rosenthal, Hamann & Bernstein, 

2003), 이 같은 결과는 HPV에 대한 정보 및 지식 

부족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영은 외, 

2013; 박수정 외, 2012). 따라서 HPV 예방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인의 취약성 인지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 및 지식 제공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심각성(severity)이란 특정 질병에 감

염되거나 이를 방치했을 때 나타나게 될 일련의 

결과를 개인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Hochbaum, 1958). Hochbaum 

(1958)은 심각성을 신체적 심각성과 심리적 심

각성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먼저 신체적 심각성

이란 임상적·의학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며, 심리적 심각성은 질병 

감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결과에 대한 인

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Hochbaum,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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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en et al., 1991, p.50). 예를 들어 특정 질

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 

사망 등은 신체적 심각성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낙인이나 차별,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은 심리

적 심각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Rosenstock 등(1994)은 AIDS 관

련 연구에서 심각성을 평가할 때는 AIDS에 감염

됨으로써 겪게 될 신체적 심각성과 감염 여부에 

따른 사회적 평가인 심리적 심각성까지 반드시 

포함해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osenstock, 

Strecher & Becker, 1994). 일반적으로 심각성

은 취약성과 함께 건강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여겨지며, 심각성이 높을수록 건강 행동을 이행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Harrison 

et al., 1992).

취약성과 마찬가지로 심각성 역시 일반적으로 

예방이나 치료 등의 건강 행동과 일반적으로 양

적인 상관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경향은 독감 예

방 접종(Chapman & Coups, 2006), 우울증에 

대한 정보 습득(Park, Ju & Kim, 2014) 등 다양

한 영역의 건강행동에서 발견된다. 심각성과 건

강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r=.05에

서 r=.18 사이로 나타나며, 이는 취약성보다 건강

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

다(Brewer et al., 2007; Carpenter, 2010; 

Zimmerman et al., 1994). HPV 관련 연구에서

도 비슷한 경향성이 발견됐는데, 심각성과 예방 

백신 접종 의도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조수영, 2011). 즉, 심각성이 높을

수록 HPV 예방 백신 접종 의도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한편, 건강 행동에 관한 여러 연구 전통에서는 

취약성과 개별성이라는 두 요인이 상호 독립적인 

방식으로 건강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요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

고 있다. 가령 건강 신념 모델(Rosenstock, 1960)

과 병행 과정 확장 모델(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EPPM, Witte, 1992)에서는 취약

성과 심각성을 '위험 인식(perceived threat)'이

란 포괄적 개념의 요소들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위협에 노출될 확률에 대한 주관적 믿음(취약성)

과 위협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는 주관적 믿음(심각성)이 함께 높을 때 공포를 

통제하기 위해 예방 행위 의도가 증가하며, 둘 

중 어느 한 요소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경우 예방 

행위 의도가 저하될 수 있다(Witte, 1992, 1994). 

비슷한 맥락에서 Rogers(1975)는 심각성과 취약

성이 동시에 강조될 경우 행동 변화를 위한 예방 

행위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위험 인식은 개인적 체험, 성격적 기질, 대인 

관계를 통한 간접 체험 등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선행연구들

은 미디어 보도에 대한 노출이 위험 인식의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함을 보여준다(최명일, 김경환, 주

지혁, 2009; Hanson & Benedict, 2002). 예를 

들어 최명일 등(2009)은 특정한 공중 보건 관련 

보도가 많을수록 해당 정보를 접하게 되는 수용자

가 증가하며, 이는 위험 인식의 증가와 건강 행동

의도의 강화로 이어짐을 밝혀냈다(최명일 외, 

2009). 이는 HBM(Rosenstock, 1966)에서 제안

하듯이 미디어 보도가 특정 건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그 건강 

문제에 대한 ‘행위단서(cues to action)’의 제공자

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HPV에 관련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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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의 두 차원, 즉 위험성과 취약성에 관한 정보

를 미디어가 어떠한 빈도로 제공하는지를 조사하

는 것은 중요한 연구 의제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아무리 질병으로 인한 

결과가 치명적이라 인식할지라도, 그 질병에 노

출될 확률을 낮게 인지한다면 건강 행동 이행의 

결정과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다(Maddux & 

Rogers, 1983). 즉, 심각성은 건강 행동 결정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 결정을 

실천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취약성이 전제

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약성과 심각성

에 관한 정보가 개별적으로 어떠한 빈도로 제공

되는지 평가하는 것 못지않게 두 범주의 정보가 

HPV에 관한 미디어 보도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논의들을 바탕으로 

HPV 관련 보도에서 나타나는 취약성, 심각성의 

빈도와 더불어 위험 인식을 구성하는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HPV 관련 언론 보도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취

약성 관련 정보를 어떠한 빈도로 제공하는가?

연구문제 2: HPV 관련 언론 보도는 바이러스 감염의 심각성

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빈도로 제공하는가?

  연구문제 2a: HPV 감염의 신체적 심각성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빈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b: HPV 감염의 심리적 심각성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빈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HPV 관련 언론 보도에서 HPV 감염에 대한 취약

성 관련 정보 제공과 심각성 관련 정보 제공 사

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 효능감과 HPV 관련 언론보도

효능감은 특정 건강 행위와 관련된 자기 확신

으로 정의되며, 건강 행위 실천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간주된다(Dillard, 1994). 효능감은 

‘자아 효능감’과 ‘반응 효능감’ 두 요인으로 구성

되어있다(Witte, 1994). 자아 효능감이란 질병 

대응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개인이 얼마나 성공

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

하며, 행동 변화를 위한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

의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동 변

화를 유도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

(Bandura, 1977, 1998). 건강 행동에 대한 자아 

효능감의 영향력은 콘돔 사용(Crowell & Emmers 

Sommer, 2000) 및 식생활 개선 (Erinosho et. 

al., 2015)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에

서 확인된다. HPV 관련 행동의 맥락에서, 자아 

효능감은 HPV 예방 백신 접종 의도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조수영, 2011). 또한 HPV 예방 백신 접종자

는 미 접종자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아 효능

감이 높은 것으로 관찰됐다(신미아, 2016). 

한편, 반응 효능감이란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하는 행동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개인의 믿

음을 의미한다(Rogers, 1975). 반응 효능감 역

시 인지적 차원에서 건강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

인데, 이러한 영향력은 다양한 건강 행동 영역

들에서 관찰된다. Carpenter(2010)의 메타 분

석 연구에 따르면 행위 결과에 대한 기대, 즉 반

응 효능감은 취약성, 심각성 인식보다 더 강하

게 건강 행동 의도와 연관되어 있다. 반응 효능

감과 행위 의도 사이의 연관성은 콘돔 사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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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성관계(Glanz, Rimer & Viswanath, 

2008), 흡연의 건강 경고 메시지에 대한 반응

(Thrasher et al., 2016)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

고되었다. 

Bandura(1986)는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지

속적으로 학습할 경우 행동 변화의 전 단계에 

걸쳐 자아 효능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제안

했다. 이는 위험 인식과 마찬가지로 효능감 역

시 미디어를 통한 건강 정보의 습득 등 개인의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형성되고 변화해간

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HPV에 관한 정보를 

매체가 대중에게 전할할 때 자아와 반응 효능감

과 연관된 정보를 얼마나 제공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 의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군의 이론적 관점들은 위험 인식과 

효능감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건강 행동을 결정

한다고 제안한다. Rogers(1975)는 보호 동기 이

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을 제

시하며 공포를 소구하는 메시지에서 취약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수용자로 하여금 예방 행동이 

효과적인 보호 방법이라고 인식하게끔 만든다

면 실제 예방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Witte(1992; 

1994)가 제시한 EPPM은 위험인식과 효능감 사

이의 상호작용을 제안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위험 인식(심각성, 취약성)의 정도에 따라 집단

을 고위협·고효능감, 고위협·저효능감, 저위협·

고효능감, 저위협·저효능감으로 세분화 할 수 

있는데, 고위협·고효능감에 속한 집단은 적극적

인 대안 행동을 통해 위험 통제 반응을 보이지

만, 고위협·저효능감에 속한 집단은 회피를 수

반하는 공포 통제 반응을 보인다. 즉, 위험 인식

이 높을지라도 효능감이 낮을 경우에는 건강 행

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Cameron 등(1999)은 건강관련 캠페인들은 효

능감 관련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위험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이는 메시

지 회피 등의 부적절한 대응 행동을 낳을 가능

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험 정보가 효

능감 정보와 같이 제공되는 경향이 있는지 확인

해보는 것은 건강 관련 메시지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미디어 정보 노출이 효능감의 결정 요

인임을 고려, 본 연구에서는 HPV 관련 언론 보

도에서 자아 효능감과 반응 효능감 관련 정보가 

어떠한 빈도로 제공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위험 인식과 효능감이 상호작용적인 방식

으로 건강행동을 유도함을 고려, 위험 정보와 

효능감 정보의 제공 빈도 사이의 연관성을 아래

의 연구문제들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4: HPV 관련 언론 보도는 자아 효능감과 관련된 정

보를 어떠한 빈도로 제공하는가?

연구문제 5: HPV 관련 언론 보도는 반응 효능감과 관련된 정

보를 어떠한 빈도로 제공하는가?

연구문제 6: HPV 관련 언론 보도에서 위험 정보(취약성, 심각

성)의 제공 여부와 효능감(자아 효능감, 반응 효

능감) 관련 정보의 제공 여부 사이에는 어떠한 연

관성이 있는가? 

3) 성차에 따른 HPV 관련 언론 보도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관찰되는 HPV 발

병률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3배가량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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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관찰된다(국가암정보센터, 2017; 대

한부인종양, 콜포스코피학회, 2016). 하지만 성

관계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성별에 상

관없이 HPV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

문에, 예방을 위한 노력 역시 함께 동참해야 효

과적이다. 또한 심각성의 측면에서도 HPV는 여

성에게는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을, 남성에게는 

음경암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간주된

다. 따라서 HPV의 위험성 인식과 효능감의 제

고, 그리고 전반적인 지식수준 향상은 남녀 집단 

모두에게 중요한 건강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는 HPV 관련 

지식수준이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보여준

다. 예를 들어 한국 성인 남성의 경우 자궁경부

암에 대한 지식수준은 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었지만,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HPV에 대한 지

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정 외, 

2011; 신현경 외, 2015). 박수정 등(2011)의 연구

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성의 자궁경부암 지식은 

8점 만점에 4.88점으로 싱가폴 남성이나 네덜란

드 남성에 비해 높은 반면 HPV 지식은 13점 만점

에 7.87점으로 미국 성인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관찰됐다. 즉, 성경험을 매개로 자궁경부암이 발

병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자궁경부암

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HPV란 사실에 대한 

인지는 부족한 것이다(박수정 외, 2011). 특히, 

HPV가 남성들에게도 생식기 사마귀나 음경암

과 같은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이나 구체적

인 감염경로, 치료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정 외, 2011). 결국 남성들

은 HPV에 감염될 확률이 높음에도 전반적인 지

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취약성과 심각성이 낮은 

수준으로 관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 병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

행연구의 결과에서는 병사들의 HPV에 대한 지

식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관찰됐으나, 성별

에 따라 상이한 정답률을 보였다(신현경 외, 

2015).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HPV 감염 여부 검

사는 중요하고(91.7%),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는(91.1%)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HPV가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킨다거나(61.3%), 

남성의 HPV 감염증상(32.2%)에 대한 인지는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생활을 하는 

누구나 HPV에 감염될 수 있고 HPV가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만큼, 남성에 대한 HPV 교육이 

이뤄져야하며 예방 행동 이행을 위한 설득적 메

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박수정 

외, 2011; 신현경 외, 2015). 

한편, 질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 건강 심리학 분

야에서는 ‘질병에 다양한 종류의 인식(illness 

perceptions)’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정 질병

과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원형(prototype)에 

대한 인식은 질병 인식의 중요한 영역이다. 

Kahneman과 Tversky의(1972)의 ‘대표성 휴리

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을 건강 연

구라는 맥락에 적용해보면 개인들은 질병을 앓

는 사람에 대한 통상적 상(prototypical image)

을 갖고 있으며, 통상적 상과 자신이 유사하다

고 느낄수록 실제적인 확률 추론에 얼마나 직접

적으로 연관되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발병률

을 높게 평가하며, 반대의 경우 낮게 평가할 것

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적용, 

Park과 Grow(2010)는 제약 광고를 통해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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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대한 개개인의 원

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병률 판단

에 기여함을 보여준 바 있다. 

이처럼 원형적 이미지(prototypical image)

가 질병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내 언론 보도가 HPV 감염 및 이를 매개로

한 질병을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건강 문

제라는 인식의 확산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

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언론 보도

에서는 ‘HPV 예방 백신’을 ‘자궁경부암 백신’으

로 지칭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명칭은 ‘HPV가 여성

들만 걸리는 질병’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남성

이 HPV라는 질병에 대해 갖고 있는 원형적 인

식을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지식 추구 행위

와 대응 행동 의도까지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건강 문제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등에 있어 

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 간의 격차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격차를 줄일 방

법을 제시하는 것은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Shim, 2008). 남녀 집단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문제임에도 

지식과 태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HPV의 경우 이러한 연구 의제는 더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험성 정보, 효능감 정보 등 건강 행동을 유

발할 수 있는 정보가 성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

는 기사들에서 주로 제공되는지, 아니면 성별에 

따른 격차를 확대할 위험성을 내포한 기사들에

서 관찰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언론이 HPV에 관련한 지식

과 행동에서의 사회 집단 간 차이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을 검토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 근

거, 본 연구는 HPV 관련 보도에서 성차를 해소

할 수 있는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성차 해소 정보의 제공 여부와 건강 행동 관련 

정보의 제공 여부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통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7: HPV 관련 언론 보도는 HPV 관련 성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떠한 빈도로 제공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8: HPV 관련 언론 보도에서 HPV 관련 성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여부와 취약성(8a), 

심각성(8b), 자아 효능감(8c), 반응 효능감(8d)의 

제공 여부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ABC협회가 집계한 발행부수 

지표에 따라 보수와 진보 각 진영에서 가장 많

은 부수를 판매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와 경향신문을 분석매체로 선정했다. 정치

적 이념에 따라 매체를 선정한 이유는 샘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정치적 이념은 샘플 프로파일(sample 

profile)을 설명하는 기능을 할 뿐, 주된 변인으

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분석 기간은 HPV 예방 백신이 국내에 도입된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 백신으로 지정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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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분석 

대상은 HPV 관련 내용이 한 문단 이상 포함된 

기사로 한정했으며, 분석단위는 개별 보도였다. 

자료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BIGKinds)에서 조선일보 기사를 제공하지 않

기 때문에, 각 언론사의 공식 포털 사이트를 중

심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검색 키워드는 ‘인유

두종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

신’,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자궁경부암 예

방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HPV 백신’, ‘HPV 

예방 백신’을 사용했으며, 검색 시 중복되는 기

사는 표본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종 수집

된 표본 기사는 총 167개(조선일보 16개, 중앙

일보 53개, 한겨레 24개, 경향신문 74개)였다. 

2) 분석유목
 

EPPM, HBM 등의 건강 행동 예측 모델들로부

터 취약성, 심각성, 자아 효능감, 반응 효능감 

등 네 변인 및 이와 관련한 세부 항목들을 연역적 

방식으로 추출해내었고, HPV 지식 및 대응 행위

에서의 남녀 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에 기반 하여 ‘성차 해소 정보 제공 여부’라

는 변인 및 세부 항목을 구성했다. 연구의 주요 

변인들, 즉 ‘반응 효능감 관련 정보’, ‘취약성 관

련 정보’ 등의 콘텐츠 요소들이 한 기사에서 동시

에 제공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되었기 때문

에, 앞에서 언급한 각각의 개념들은 데이터의 입

력과 분석 과정에서 이원 응답 항목(1 = 관련 정

보 제공, 0 = 관련 정보 비 제공)을 가진 개별 

변인으로 취급되었다. 

(1) 취약성

기사의 내용에서 HPV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

능성을 다루는 경우 인지된 취약성으로 코딩했

다. 구체적으로 유병률(예: 일생동안 HPV에 감

염될 확률을 기술한 경우, 전체 구성원 중 감염

된 인구의 퍼센트를 제시하는 경우 등), 감염 증

진 요인(조기 성경험 여부, 무절제한 성생활, 출

산 횟수, 음주나 흡연 유무, 성파트너 수 등), 감

염 경로(피부 접촉, 성관계) 관련 정보를 제시하

는 경우 취약성으로 분류했다. 단, HPV 감염 정

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 않고 단순

히 HPV 예방 백신 접종률이나 자궁경부암 발병

률만 언급한 경우는 코딩 유목에서 제외했다. 

(2) 심각성

HPV 예방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혹

은 HPV 감염 시 예상되는 신체적·심리적 결과

를 언급하는 경우 심각성으로 코딩했다. 구체적

으로 신체적 심각성은 자궁경부암이나 음경암, 

곤지름(생식기 사마귀), 항문암 등 특정 질병이 

발병한다는 정보나 이로 인한 사망, 고통을 언

급하는 경우로 분류했다. 심리적 심각성은 HPV 

감염 여부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이나, 수직 

감염, 심리적 피폐, 낙인, 자존감 상실 등 사회‧
심리적 정보를 기술하는 경우로 분류했다. 

(3) 자아 효능감

HPV 예방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개인의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자아 효능감으로 

코딩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접종 가

능’, ‘언제든지 접종 가능’ 등 접종 행위가 개인

의 의지에 따라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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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언급하는 경우로 분류했다.

(4) 반응 효능감

HPV 예방 백신 접종의 효율성 및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경우 반응 효능감으로 코딩했

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이점(예: 백신 접종이 암 

발병률을 낮춘다고 명시한 경우 등)과 심리적 

이점(예: 수직감염 방지, 부모로서의 보람 및 자

존감 상승, 원활한 사회활동 등) 관련 정보를 제

시하는 경우로 분류했다.

(5) 성차 해소 정보

HPV 감염 및 HPV 감염을 통해 발생하는 질

병 경험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를 명시한 경우 ‘성차 해소 정보 존재’로, 없는 

경우 ‘성차 해소 정보 부재’로 코딩하였다. 구체

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HPV 감염 및 질병 경험 

가능성을 명시한 경우 ‘성차 해소 정보 존재’로 

분류했으며, 여성에 대해서만 HPV 감염 및 질

병 경험 가능성을 명시하는 경우 ‘성차 해소 정

보 부재’로 분류하였다. 

3) 신뢰도

본 연구의 코더로는 인천 소재 대학원에서 신

문방송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2인이 선정되었

다. 코딩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본격적

인 코딩을 실시하기 전 각 변수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숙지한 후 독립적으로 코딩을 실시하였

다. 코딩은 표본의 약 15%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코더 간 신뢰도는 코헨

(Cohen, 1960)의 카파 공식을 통해 측정하였

다. 신뢰도 값을 계산한 결과 취약성 .886, 심각

성 .857, 신체적 심각성 .828, 정신적 심각성 

.773, 자아 효능감 .643, 반응 효능감 .857, 성 

역학정보 .828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신

뢰도가 관찰되었다. 

4) 분석 방법

본 논문은 내용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

는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먼저 특정 콘텐츠 요소의 제공 여

부 및 빈도에 관한 문제들(연구문제 1, 2, 4, 5, 

7)의 경우 빈도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했

다. 그리고 두 콘텐츠 요소들의 제공 여부가 어

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에 관한 문제들(연구

문제 3, 6, 8)을 위해서는 교차 분석을 사용했

다. 데이터가 카이제곱(chi-square)의 기본 가

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피셔의 정확도 검정

(Fisher’s exact test)을 사용했다. 

카이제곱 검정으로 두 명목 변인 사이에 관찰되

는 상호연관성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우선적으로 

밝힌 후, 연관성의 구체적 패턴을 밝히기 위해 

열 비율 분석(column proportions)과 표준화 잔

차 분석(standardized residuals)을 실시했다. 

전자는 교차 분석표에서의 특정 행과 열의 비율(예

를 들어 취약성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 중 심각성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비율(예를 들어 취약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사 

중 심각성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는 방법이다. 후자는 교차 분석표 상에서 각 셀의 

관측치와 기대치의 차이(residuals)가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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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HPV 관련 기사 예시

변수 기사 내용

인지된

취약성

자궁경부癌 검진 사각지대에 갇힌 20代 여성
자궁경부암은 성관계로 옮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감염된 이후 10년 정도 지나 발생한다…대한부인종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3분의 1(34%)이 HPV에 감염돼 있으며, 특히 성생활이 활발한 20대는 절반이 감염돼 있다….  

조선일보 2013.08.27. 

신체적

심각성

[건강한 가족] “자궁경부암 백신, 65개국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채택”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종류가 100가지를 넘는데, 이 가운데 암을 유발하는 주요 유형은 HPV 16･18형 두 가지다. 16형이 전체 

자궁경부암의 50~60%를, 18형이 20~30%를 유발한다. 이 두 유형만 예방해도 자궁경부암의 70%는 예방할 수 있다…. 

중앙일보 2016.07.11.

심리적

심각성

술 마시면 자궁경부암 위험 커져 … 20대 직장여성 주의를
박모(28·여)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자궁경부암 원인 바이러스(HPV)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HPV는 130여 가지며 이 

중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고위험군은 13개다. 박씨는 13개 중 하나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그는 “검사 결과를 듣고 마음

이 싱숭생숭해져 술이 더 늘었다”고 했다. 박씨는 병원 말대로 안심해도 될지 걱정을 떨치지 못한다…. 

중앙일보 2014.08.27.

자아

효능감

자궁경부암 백신 선택해 무료 접종…“부작용 사례 보고 없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부터 자궁경부암 백신인 가다실이 먼저 공급됐고, 27일부터는 또 다른 자궁경부암 백신인 서바릭

스도 공급돼 접종이 가능해진다고 23일 밝혔다. 12살인 여성 청소년은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하면 이 두 가지 

백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6개월 간격으로 2번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겨레 2016.06.23.

반응

효능감

[건강] “자궁경부암 백신 효능 20년 이상… 10대 소녀들 우선접종 권장”
자궁경부암 백신의 개발로 수백만, 수천만명을 자궁경부암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게 됐다. 이를 작동시

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 전략은 치료비 절감 등 투자비용 대비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이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경향신문 2009.06.11

성차 해소 

정보

‘생식기사마귀’ 부끄럽다? 방치하면 암까지 부른답니다
감추고 싶은 질환이 있다. 성(性) 관련 질환이다. 감염으로 인한 질환의 확산이 문제다. 특히 성 활동이 활발한 젊은층이 취

약계층이다. 요즘 물밑에서 증가하고 있는 생식기사마귀(곤지름･콘딜로마)가 대표적인 질환이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

유두종 바이러스(HPV)가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2015.03.09.

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각 잔차를 

표준화(standardize) 시킨 후 이 통계치가 ‘차이 

없음’을 의미하는 값, 즉 0으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확인하는 수단

이다(Field, 2013). 

4. 연구결과

1) 취약성 정보와 심각성 정보

<연구문제 1>의 목적은 HPV 바이러스에 감염

될 확률, 즉 '인지된 취약성'에 관련된 정보가 한국

의 주요 신문사들의 HPV 관련 기사에서 어떠한 

빈도로 다루어지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빈도 

분석 결과 총 167편의 기사 중 98(58.7%)편의 

기사에서 유병률, 감염 경로, 감염 증진 요인 등의 

취약성 관련 정보가 제공되었다. 이는 HPV 관련 

기사에서 약 40% 정도가, 위험 인식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기능하는 취약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

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을 보여준다<표 

2 참조>. 

<연구문제 2>의 목적은 HPV 감염이 초래할 피

해, 즉 인지된 신체적(RQ 2-a), 정신적(RQ2-b) 

심각성에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빈번히 제공하

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빈도 분석 결과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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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취약성
부재 69 (41.3%)

심각성1)
부재 23 (13.8%)

존재 98 (58.7%) 존재 144 (86.2%)

자아

효능감

부재 158 (94.6%) 신체적

심각성

부재 23 (13.8%)

존재 9 (5.4%) 존재 144 (86.2%)

반응

효능감

부재 55 (32.9%) 정신적

심각성

부재 151 (90.4%)

존재 112 (67.1%) 존재 16 (6.9%)

성차

해소정보

부재 133 (79.6%)

존재 34 (20.4%)

<표 2> 각 변인들의 빈도표

<표 3> 취약성 정보와 심각성 정보 제공의 연관성

변인 두 변인이 동시에 등장하는 기사의 수 (%)  

취약성&신체적 심각성 95 (56.9%) 22.92 <.01

취약성&심리적 심각성 10 (6.0%) 0.11 <.10

수의 기사가 취약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n=144, 86.2%). 또한 신체적 심각

성(n=144, 86.2%)에 비해 정신적 심각성(n=16, 

9.6%)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는 매우 드물

었다<표 2 참조>. 신체적 심각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구체적인 질병 정보 등을 언급했고, 심리

적 심각성 정보는 주로 심리적 피폐, 자존감 상

실 등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었다. 

<연구문제 3>의 목적은 취약성과 심각성 정보

의 제공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우

선 취약성 정보와 신체적 심각성 정보 제공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1, 167)=22.92, <.01. 교차 분석을 통해 

도출한 카이 제곱 값을 피어슨 상관계수로 변환시

켜보면(Rosenthal, 1994) r=.37 수준으로 나오

는데, 이를 통해 취약성과 심각성 정보 제공 여부 

1) 심각성이 제공되는 경우 반드시 ‘신체적 심각성’을 포함하고 있었
기 때문에 두 변인은 사실상 동일한 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후의 분석부터는 심각성을 독립적으로 기술하는 대신 

‘신체적 심각성’과 ‘심리적 심각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으
로 대신하였다. 

사이의 상관관계의 크기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Cohen, 1992). 

두 변인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을 더 심층적

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행 비율 분석(column 

proportions)을 실시한 결과, 취약성 정보가 있

는 기사(n=98) 중 약 96.9%(n=95)의 기사에서 

신체적 심각성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반대로 취

약성 정보가 없는 기사(n=69) 중 약 71.0% 

(n=49)의 기사에서 신체적 심각성 정보가 제공

되었다. 이는 취약성 정보가 없을 때 보다 있을 

때 신체적 심각성 정보 역시 제공될 확률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했다(<.05). 또한 취약성 정

보가 제공될 경우(29.0%, 69건 중 20건) 보다 

제공되지 않을 경우(3.1%, 98건 중 3건), 신체

적 심각성 정보 또한 부재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러한 비율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

다(<.05). 

어떠한 부류의 기사들이 이러한 상관관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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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준 잔차(standardized 

residuals)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몇 가지 유의미

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취약성 정보를 제

공한 기사들의 경우, 신체적 심각성 정보를 제

공하지 않는 기사의 개수가 기대치보다 유의미

한 수준에서 낮았다(z=-2.9, <.01). 취약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사들의 경우, 신체적 

심각성 정보가 부재한 기사의 개수가 기대치보

다 유의미하게 높았다(z=3.4, <.01). 다른 부

류 기사들의 관찰 빈도수와 예상 빈도 수 사이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에 따라 취약성 정보와 신체적 심각성 정보 제

공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주로 

이 두 그룹의 기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적 심각성의 경우와는 달리, 취약성 정보와 

심리적 심각성 정보 제공 사이의 연관성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1, 167)=.11, >.10. 

행 비율(column proportion)과 표준화 잔차

(standardized residuals) 분석을 통해서도 기대 

빈도와 관찰빈도의 차이 등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자아 효능감 정보와 위험 정보의 연관성

<연구문제 4>와 <연구문제 5>의 목적은 온라

인상의 언론보도가 HPV 바이러스 백신의 자아 

효능감과 반응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

를 얼마나 자주 제공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

었다. <표 2>가 보여주듯이, 빈도 분석 결과 바

이러스 백신 투여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는 반

응 효능감 정보는 다수의 기사(n=112, 67.1%)에

서 제공되고 있었으며, 주로 언급되는 내용은 

신체적 이점, 심리적 이점 등이었다. 반면 바이

러스 백신 접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행위

임을 암시하는 자아 효능감 정보는 전체 기사의 

약 5%(n=9)에서만 제공되었다. 

<연구문제 6>은 위험 정보(취약성, 심각성)와 

효능감 정보(자아 효능감, 반응 효능감)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우선 

<표 4>가 보여주듯이 자아 효능감 정보의 낮은 

빈도로 인해 취약성과 자아 효능감, 심각성과 자

아 효능감을 동시에 언급하는 기사는 각각 전체의 

4.2%, 4.8%에 불과했다. 반응 효능감 정보의 경

우, 취약성 정보와 같이 제공되는 경우가 전체 

기사의 42.5%, 그리고 심각성 정보와 함께 제공되

는 경우가 전체기사의 64.1%에 달했다. 이는 반응 

효능감과 위험 관련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자아 효능감과 위험 관련 정보가 같이 제공되는 

경우보다 훨씬 빈번함을 뜻한다. 기술 통계 수준

에서 관찰된 이러한 경향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표 4>가 보여주듯이 효능감 정보와 위험 

정보 제공의 연관성은 신체적 심각성과 반응 효능

감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1, 

167)=24.81, <.01. 관련 결과 값들을 활용해 

산출한 (Rosenthal, 1994)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

의 크기는 r=.38로, 두 변인 사이에 중간 수준의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Cohen, 1992). 

신체적 심각성과 반응 효능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 

잔차 분석와 행 비율 분석을 실시했다. 신체적 

심각성 정보가 제공된 기사(n=144) 중에서는 

약 74.3%(n=107)의 기사가 반응 효능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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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위험 정보와 효능감 정보 제공 사이의 연관성

변인 두 변인이 동시에 등장하는 기사의 수 (%)  

취약성&자아 효능감2) 7 (4.2%) >.10

취약성&반응 효능감 71 (42.5%) 3.11 <.10

신체적 심각성&자아 효능감3) 8 (4.8%) >.10

심리적 심각성&자아 효능감4) 0 (0%) >.10

신체적 심각성&반응 효능감 107 (64.1%) 24.81 <.01

심리적심각성&반응 효능감 12 (7.2%) .50 >.10

정보를 제공했으며, 신체적 심각성 기사가 없는 

기사(n=23) 중에서는 극소수(4.3%, n=5)만이 

반응 효능감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신체적 심

각성 기사가 있을 경우 반응 효능감 정보 제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05). 

마찬가지로 신체적 심각성 정보가 있는 기사의 

경우보다(25.7%, 144건 중 30건) 없는 기사의 

경우에(78.3%, 23건 중 18건) 반응 효능감 정보 

역시 부재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05). 

이러한 통계적 유의미성이 어떠한 부류의 기

사들에 주로 기인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표

준화 잔차(standardized residuals) 분석을 실

시했다. 그 결과 신체적 심각성 정보가 부재한 

기사의 경우 반응 효능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사의 수가 기대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높은 것으로(z=3.8, <.01), 반대로 반응 효

능감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의 수는 기대치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z=-2.7, 

<.01). 따라서 신체적 심각성 정보와 반응 효능

2) 각 셀의 기대 빈도가 5 이상이어야 하는 카이 제곱의 기본 가정
이 위배되어 피셔의 정확도 검정 (Fisher's Exact Test) 를 사용하
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3) 각주 2)의 내용과 동일.

4) 각주 2)의 내용과 동일.

감 기사 제공 사이의 연관성은 주로 이러한 두 

부류의 기사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약성 관련 정보와 반응 효능감 관련 정보도 

같이 제공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관계는 통계

적 유의미성에 거의 근접했다. (1, 167)=3.11, 

<.10. 잔차 분석과 행비율 분석의 결과 어떠한 

의미 있는 경향성도 드러나지 않았다. 

3) 성차 해소 정보와 위험 정보, 효능감 
정보의 연관성

<연구문제 7>은 HPV 인식에 관한 성차 해소

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가 어떠한 빈도로 제공

되는지 밝히기 위해 제기되었다. <표 2>가 보여

주듯이, 총 167건의 기사 중에 약 20.4%를 차지

하는 34건의 기사에서 성별에 따른 HPV 감염률 

명시, HPV로 인한 질병 유발 정보 등의 방식으

로 성차 해소 정보를 제공했다. 

<연구문제 8>은 HPV 성차 해소 정보의 제공 

여부와 위험 정보, 효능감 정보의 제공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밝히기 위하여 제기되

었다. 성차 해소 정보 제공과 취약성, 심각성, 

자아 효능감, 반응 효능감 등의 변인들의 관계

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련의 교차 분석을 실시하

였다. <표 5>는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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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두 변인이 동시에 등장하는 기사의 수 (%)  

성차 해소 정보&취약성 30 (18.0%) 15.38 <.01

성차 해소 정보&신체적 심각성6) 34 (20.4%) <.01

성차 해소 정보&심리적 심각성7) 7 (4.2%) <.05

성차 해소 정보&자아 효능감8) 2 (1.2%) >.10

성차 해소 정보&반응 효능감 29 (17.4%) 6.42 <.01

<표 5> 성차 해소 정보와 건강 행동 유도 변인의 연관성

선 자아 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건강 행동 관련 

변인들이 성차 해소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관계의 

크기를 관련 통계 값들을 활용해 산출해보면

(Rosenthal, 1994) 성차 해소 정보 제공은 취약

성 정보 제공과는 중간 규모의 상관관계를

(r=.30), 그리고 반응 효능감 정보 제공과는 약

한 관계를(r=.20)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5)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든 관계의 방향성이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차 해소 

정보를 전달하는 34건의 기사 중 88.2%(n=30)

의 기사가 취약성 정보를, 20.6%(n=7)가 심리적 

심각성 정보를, 85.3%(n=29)가 반응 효능감 정

보를 전달하고 있었다. 성차 정보 해소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133건의 기사는 이들보다 낮은 비

율로 각종 건강 행동 유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

는데, 취약성의 경우 51.1%(n=68)의 기사에서, 

심리적 심각성의 경우 6.8%(n=9)의 기사에서, 

마지막으로 반응 효능감의 경우 62.4%(n=133)

의 기사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성

5) 각 셀의 기대 빈도가 5 이상이어야 하는 카이 제곱의 기본 가정
이 위배되어 카이 제곱 값을 산출할 수 없었음으로 피어슨 상관
계수로 변환을 할 수 없었다.

6) 각주 2)의 내용과 동일.

7) 각주 2)의 내용과 동일.

8) 각주 2)의 내용과 동일.

차 해소 정보가 부재한 기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성차 해소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는 더 빈번하게 

취약성, 심리적 심각성, 반응 효능감 등 건강 행

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전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했다(ps<.05). 반대로 취약성(11.8% 

vs.48.9%), 심리적 심각성(6.8%vs.20.6%), 반

응 효능감(62.4%vs.85.3%) 등 건강 행위 유도 

메시지 요소들은 성차 해소 정보를 제공하는 기

사들과 비교했을 때 성차 해소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들에서 더 빈번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드러

났다(ps<.10). 

이러한 통계적 유의미성이 어떠한 부류의 기

사들에 주로 기인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표

준화 잔차(standardized residuals) 분석을 실

시했다. 그 결과 취약성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

의 수는 성차 해소 정보가 있는 경우에 기대 수

준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로 초과했고

(z=2.2, <.05), 성차 해소 정보가 없는 경우에

는 기대 빈도보다 낮았다(z=-2.7, < .01). 다

른 부류의 기사들에서 유의미한 격차가 발견되

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주로 성차 해소 정보

를 제공하는 기사들이 통계적 유의미성에 기여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체적 심각성을 제공하지 않는 기사의 빈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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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대 빈도보다 낮게 나왔다(z=2.2, 

<.05). 반대로 심리적 심각성 정보를 포함한 기사

의 빈도는 성차 해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기대 

빈도보다 높게 나타났다(z=2.1, <.05). 이는 대

체적으로 성차 해소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들이 

성차 해소 정보와 신체적·심리적 심각성 정보 

사이의 관계들에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반응 효능

감의 경우, 기대 빈도수와 관측 빈도 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온라인상의 HPV 관련 언론 보도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메시지로 

구성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건강 행동 이론

을 토대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취약성, 심각성(신체적 심각성, 심리적 심각

성), 효능감(자아 효능감, 반응 효능감), HPV 

관련 인식과 행동에서의 성차 해소 기여 정보 

등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된 정보가 각 기사에서 

어떠한 빈도로 제공되며, 각 변인들 사이의 연

관성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구체적

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PV 관련 언론 보도에서 취약성 정보

를 내포한 기사의 비율은 58.7%로, 내포하지 않

은 기사의 비율은 41.3%로 집계되며, 절반에 조

금 못 미치는 기사에서 위험 인식의 핵심 변인

인 취약성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심각성 정보를 내포한 기사의 

비율은 86.2%로, 심각성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

로 빈번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관찰됐다. 특히, 

심각성이 다뤄지는 경우 신체적 심각성은 동일

한 수준에서 관찰됐으며, 정신적 심각성이 내포

된 기사는 6.9%에 그쳤다. 따라서 불안, 죄책

감, 자존감 저하 등 HPV 감염의 심리적 결과 등

을 활용하여 심각성 인식을 제고하는 전략도 공

공복리 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HPV 관련 실증연구에서 보고

하였던 결과들의 경향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HPV 관련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취약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이

은주 외, 2011). 이는 HPV의 감염 경로나 감염

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가 비교적 

적었던 만큼 취약성 관련 지식수준은 낮게 관찰

되지만(신현경 외, 2015; 이은주 외, 2011; 박수

정 외, 2012), HPV가 매개하는 자궁경부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신체적 심각성을 내포한 

기사가 대다수를 이뤘던 만큼 심각성 관련 지식

수준이 높게 관찰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심각성에 비해 

심리적 심각성이 현저히 적게 다뤄지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추후 심각성 관련 정보를 제

공함에 있어 다양한 동기를 활용하여 건강 행동

을 자극하는 동시에 취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취약성 정보와 신체적 심각성 정보 제

공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피어슨 상관계수로 변환하여 

살펴본 결과 상관관계의 크기는 중간 정도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열 비율 분석을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관련 언론 보도 경향 분석

28권 8호(2017년 11월 30일)   103

통해 통계적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취약성 정보가 없을 경우 보다 있을 경우에 신

체적 심각성 정보가 함께 내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

다. 또, 표준 잔차 분석을 통해 어떠한 부류의 

기사가 상관관계에 기여하는지 알아본 결과, 취

약성 정보를 제공하면서 신체적 심각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사, 취약성 정보와 신체적 심

각성 모두 제공하지 않는 기사가 통계적 연관성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됐다. 

반면 취약성과 심리적 심각성 정보 제공 사이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취약성과 심각성 정보가 함께 

제공될수록 건강 인식 및 예방 행위 의도가 증가

한다는 건강 행동 관련 이론들의 일치된 견해에 

부합한다는 점에서(Rosenstock, 1960; Rogers, 

1975; Witte, 1992) 부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취약성 정보와 심리적 심각

성 정보 사이에는 어떠한 통계적 연관성을 살펴

볼 수 없었고, 빈도 또한 현저히 적게 다뤄지고 

있었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분명한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건강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 기사에서 취약성과 신

체적 심각성, 심리적 심각성 정보를 담은 메시지

를 함께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둘째, HPV 관련 언론 보도에서 자아 효능감

이 내포된 기사의 비율은 5.4%로, 반응 효능감

이 내포된 기사의 비율은 67.1%로 집계되며, 행

동 변화를 위한 핵심 변수로 간주되는 ‘효능감’ 

관련 정보가 위험 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한 정보 습득이 효능감의 결

정 요인임에도 행동 변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아 효능감의 정보가 매우 부족했던 점을 개선

하기 위해서는 향후 ‘HPV 예방 백신 접종이 개

인의 의지에 따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믿음’ 등 자아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

로 메시지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행동 전반에 걸쳐 자

아 효능감이 증진됨을 고려했을 때(Bandura, 

1986), HPV 관련 자아 효능감과 반응 효능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밖에 위험 정보와 효능감 정보 사이의 상관

관계는 신체적 심각성과 반응 효능감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됐다. 이와 같

은 결과는 HPV 관련 언론 보도에서 건강 행동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위험 정보와 효능감 

정보의 상호작용을 적합하게 반영해내지 못하였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지하였듯 효능감이 높

을 경우에만 위험 인식의 제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건강 행위까지 유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Rogers, 1975; Witte, 1992; Witte et 

al., 2000; Grasso et al., 2015). HPV 관련 선행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위험 인식과 효능감이 높을수록 HPV 예방 백신 

접종 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조수영, 

2011; 신미아, 2016). 또 위험 인식과 효능감 관

련 정보를 포함한 예방 교육이 HPV 검진 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김혜원, 

200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두 차

원의 변인을 동시에 다루는 메시지를 개발, 제공

한다면 공중의 건강 행동 의도 제고를 촉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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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성차 해소 정보를 포함한 기사의 비율은 

20.4%로 나타나며, HPV 감염 및 HPV 감염을 

매개로 한 질병이 여성에게서만 발생한다는 원

형적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는 경

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언론 보도에서 재

현되는 HPV 관련 ‘원형적 이미지(prototypical 

image)’는 주로 여성에게 방점을 찍었으며, 이 

같은 경향성이 HPV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관심

도, 지식, 예방 행동의 격차를 벌리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HPV에 

대한 국내 남성들의 지식은 여성에 비해 전반적

으로 낮은 수준에서 관찰되었다(박수정 외, 

2011; 신현경 외, 2015). 구체적으로 남성들은 

HPV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

답하고 있음에도, HPV의 감염 경로나 감염으로 

인해 남성에게 특정 질병이 유발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박수정 외, 2011; 신현경 

외, 2015). 따라서 HPV와 관련하여 왜곡된 원형

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HPV 감염률 및 질병과의 역학관계를 구체적으

로 명시하는 등 성차 해소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

로 포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외에도 성차 해소 정보와 위험 정보, 효능

감 정보의 관련성을 교차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자아 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건강 행동 변

인이 성차 해소 정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차 해소 정보와 

취약성 정보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반응 

효능감 정보와는 약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 모든 관계의 방향성은 대략적으

로 일치하였으며, 성차 해소 정보가 포함된 기

사는 포함되지 않은 기사에 비해 건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성차 해소 정보는 신체적 심각성

과 심리적 심각성 정보 제공과 연관성이 있었

다. 이처럼 성차 해소 정보가 제공된 기사일수

록 위험 정보와 효능감 정보를 높은 수준에서 

함께 활용한다는 사실은 공중의 건강 행동 의도

를 높여줄 수 있는 변인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성차 해소 정보와 위험정보, 효능감 정보

를 내포한 메시지를 개발하고 이를 심도 있는 

보도 기사를 통해 제공한다면 HPV 관련 건강 

행동 의도를 촉진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

다. 다만 이러한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성차 해소 정보를 더 빈번하게 전달하려는 노력

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HBM, EPPM 등 헬스 커뮤니케이

션의 주요 이론적 전통에서 건강 행동의 선행 변

인으로 규정한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 분

석을 시도하여, HPV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방식이 공중의 예방 및 대처 행동에 미칠 영향력

을 논의할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무적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내용 분석의 방법

론적인 한계로 인해 취약성, 심각성, 효능감 등 

분석의 대상이 된 메시지들이 실제 공중에 어떠

한 영향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할 수 없었다. 건강 행동 이론에 기반한 합리적 

추론을 통해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청중의 반응

을 일정 부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실제 효과의 

확인 향후 설문조사, 실험 등의 연구 디자인을 

통해 밝혀내야 할 영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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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계는 소비자들이 HPV 관련 정보를 접하

는 경로가 다양할 것임에도 온라인상의 기사만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한국과 같은 

정보 기술 산업 선진국의 시민들이 정보의 생산, 

편집, 유통 등의 과정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개

입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향후 신문, 방송 등의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건강 메시지와 소셜 미디

어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적 형식적 특

성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

겠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2007년 이전

에 게재된 온‧오프라인의 기사를 추가적으로 수

집하여 데이터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

계열적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흐름까지 추가

적으로 살펴본다면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탐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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